
크리킨디 편지 첫 번째.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드리는 늦은 인사”

안녕하세요. 박종원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늦은 인사와 함께 그간의 소식을 짧게나마 전하려고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월 7일 총회에서 후보자 승인을 받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은평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며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회원활동을 하던 단체도 찾아가고, 학교 선생님도 뵙고, 선후배,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녹색당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녹색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들과 선거캠프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모아 선거를 치르자는 목표에 맞춰 서로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김원국 당원은 ‘지혜로운 올빼미’ 정책팀을, 손성실 당원은 ‘발 빠른 청마’ 홍보팀을,
그리고 이종호 당원이 ‘부지런한 꿀벌’ 회계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조민강 당원은 저와 함께 ‘코끼리와 까치’ 후보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사무관리 전반을 맡아줄 사무장과 선거운동을 이끌어줄 조직팀은 아직 공석입니다.
역할을 나누긴 했지만 각자의 역할에만 머무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먼저 고민하고 주도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은 함께 의논하고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녹색당에 맞는 거니까요^^
현재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이면서 정책위원회 에너지분과 모임에서 활약 중이신
이금재 당원님께서도 즐겁게 해보자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 업무로 바빠 얼굴 뵙기 힘들었던 고성진 당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지난 금요일 홍보물 프로필 사진 촬영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은 힘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진행 상황에 대해 더 자주 소식 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진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바로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첫 걸음을 놓으려 합니다. 
제 2, 제 3의 ‘후쿠시마’가 없도록, 더 이상은 밀양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며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선거사무소 계약을 마치고 입주까지 마칠 할 예정입니다.
선거사무소를 여는 첫 공식 모임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그린파티를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만남, 은평녹색당 와인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먹고 마시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텅 비어 썰렁한 사무소 공간도 그날의 웃음과 마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꽃샘추위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날들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한 주 지내시길 바랍니다.

2013. 3. 9
은평녹색당 박종원 올림
 

# 크리킨디 편지는 답장을 기다립니다!
지난 총회에서 한 마리 크리킨디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크리킨디 편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선거 치르는 동안 안부도 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으로 힘과 지혜를 보태주세요. (글로 주셔도 좋고, 직접 얼굴 보며 주시면 더 좋고요^^) 


